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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과 관련하여 제주 방언은, 경음으로의 대응을 보

이는 대부분의 현대 방언과 달리 격음으로의 대응을 보인다(李基文 1955)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유발한 

변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이 없는2)듯하다.
2)
 

어두자음군이 직접 격음으로 변화하였는지 아니면 격음화한 후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이 탈락하였는지, 또 국어사에 있어서 경음화의 대세 속에 그러한 격

음화는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 하는 논점들이 어두자음군에 대한 논의에서 

그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 방언의 어두자음군에 관한 한, 변화의 

1)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이 축약을 거쳐 격음으로 바뀌었다고 보

지 않는다. (후술). 따라서 이때의 격음화는 ‘ㅎ’축약에 의한 격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이러한 점에서 崔林植(1989)에 큰 의의를 둔다. 崔林植(1989)에서는 어두자음군

이든, 어중자음군이든, 자음군의 변화로서의 경음화와 격음화를 서로 연결 지어 

폭넓게 다루면서 “내파화를 위한 성문폐쇄(협착)의 정도”(159면)에 따라 각 방언

이 경음화를 선택하기도, 또 격음화를 선택하기도 한 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가 “내파화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動機化”(161면)된 것

으로 본 셈이다. 다만 필자는 “내파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崔林植(1989)

과 견해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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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비해 그 과정은 관심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 논문은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이 제주 방언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격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격음화에 중점을 두면서 15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어두자음군과 현대 방언에 

반사된 방언형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두자음군의 변화와 관련된 경

음화와 격음화의 史的 순위 그리고 이들 변화의 내적 動因이라 할 음소배열 

제약의 생성과 확산 과정 등을 추정해본다.
3)
3)그러한 모든 작업이 결과적으로

는, 제주 방언이 경험한 어두자음군의 격음화와 음소배열 제약의 변화를 확인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2. 초성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

15세기 국어의 초성 합용병서에는 ‘ㅂ’계, ‘’계, ‘ㅅ’계의 세 계열이 있었

다.
4)
4)이 중에 ‘ㅂ’계와 ‘’계 합용병서는 ‘ㅂ’계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ㅅ’

계 합용병서는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5)5)사용된 것으로 보인다(李基文 1972/ 

1977:47-63).

  (1)ㄱ. (월석 1:28, 密) (구방 하:32, 鑿) 디-(능엄 2:95, 墮) 

     ㄴ. (금삼 2:38, 筏) -(월곡 65, 開) -(능엄 8:139, 躍)

     ㄷ. (월석 7:9, 時) 르-(내훈-초 1:3, 刺)

     ㄹ. -(월석 19:20, 澁) -(능엄 2:69, 拂)

     ㅁ. (석보 6:14, 米) (능엄 3:75, 艾) 게(금삼 2:60, 膽) -(월석 

3) 이 논문에 인용된 문헌 자료의 예들은 상당 부분, 한글학회(1992)에 의존하였다.

4) 이들 ‘병서’에 대한 연구사는 박창원(1990)과 박창원(1996)의 부록 2(병서연구사)

를 참조.

5) ‘(석보 19:14, 男)’에서의 어두 ‘ᄮ’은 경음이 아니라 ‘ㅅ’계 자음군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에서, 어두 위치의 경음은 모두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

였지만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경음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ᄮ’ 등의 특정한 자음군은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하면 이 시기의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경음을 표기한 것

으로, 서술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李基文(1972/1977:50)에서는 ‘ᄮ’

을 “文字 그대로 [sn]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 한 예에 국

한된다는 점에서 ‘ᄮ’계 자음군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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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用)

     ㅂ. (훈민-원 해례:21, 隻) -(능엄 9:53, 織)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 위치에 한하여 초성에 두 자음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모든 자음이 다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1)에서 보듯이, 첫 자음이 ‘ㅂ’이

고 후행하는 자음이 ‘(ㄲ), ㄷ, (ㄸ), ㅌ, ㅅ, ㅈ’일 때뿐이었다.

이들 자음군에서 첫 자음 ‘ㅂ’이 발음되었음은 ‘菩薩[]’이 나타나는 계림

유사 의 자료(‘白米曰漢菩薩’), ‘ㅌ’의 경음일 수 없는 ‘ᄩ’의 존재, ‘(월곡 

39)>(번소 10:6, 同)’ 등 양순음화를 보이는 예, ‘부릅뜨-(努), 입때(此時), 

좁쌀(粟)’ 등 ‘ㅂ’의 화석화를 보여주는 현대국어 합성어의 예, ‘테(筏), 트-

(開), 튀-(躍), 착(隻), -(織)’ 등 특별한 이유를 가지지 않는 한 격음으로의 

일관된 대응을 보여주는 제주 방언의 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李基文 

1972/1977:56-63). 기원적으로 어두 ‘ㅂ’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

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2)ㄱ. (두해-초 20:39, 雉) -(석보 6:25, 席)

   ㄴ. (월곡 36, 女兒) -(남명 하:18, 帶)

   ㄷ. (석보 13:53, 角) 디-(석보 9:37, 溺)

   ㄹ. 쏘-(훈민-원 해례:21, 射)

한편 (2)에서처럼 15세기 국어의 경음 ‘ㄲ, ㄸ, ㅃ, ㅆ’은 각각 ‘, , , 

ㅆ’의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었다.6)6)그런데 이러한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 

표기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박창원(1996:184- 

187)의 예를 재인용한다).

(3)ㄱ. 닷샤(월석 8:90, 修) 숫글(능엄 7:16, 炭)

   ㄴ. 다라(월석 7:14, 修) 수(능엄 8:98, 炭)

6) 이 논문에서 각자병서는,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 일어난 경음화의 결과로서의 경

음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병서와 구별되어 쓰인 것(宋喆儀 1987:353)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ㅆ’은 합용병서이면서 각자병서이지만 ‘쏘-(射)’의 경우에는 

‘ㅆ’이 ‘ㅅ’의 경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합용병서의 예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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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ㄱ. 잇장(능엄 4:75) 부텻긔(원각 상 2-2:2)

   ㄴ. 이장(석보 13:37) 아자바님내(석보 6:1)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형태소에 대하여 ‘ㅅ$C’의 음소 연쇄 표기와 ‘ㅅ’

계 합용병서 표기가 동시 출현을 보이는 예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3)에서

는 어간의 말음이, (4)에서는 조사(또는 합성 조사)의 두음이 ‘ㅅ$ㄱ’으로 표

기되기도 하고 초성 합용병서 ‘’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일한 발음에 대한 異表記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이들을 동일 

발음의 異表記로 간주하면 극단적으로는 ‘ㅅ’계 합용병서가 ‘ㅅ’계 자음군이었

다든지 아니면 종성 ‘ㅅ’이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비븨-(능엄 8:41)>븨-(능엄 2:83, 擦)’ 등 어두 경음화를 겪은 예

는 ‘ㅅ’계 합용병서가 경음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李基文 1972/1977:53). 

또한 ‘밠바당(능엄 2:115)>밧바당(능엄 10:79, 足心)’ 등 ‘ㄹ’탈락을 보인 예는 

‘ㅅ’이 종성에서도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음을 알려준다(박창원 1996:189-191).
7)
 

따라서7)‘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의 표기이며 종성 ‘ㅅ’은 제 음가대로의 표기이

므로 (3)과 (4)의 두 표기는 동일한 발음이 아니라 상이한 발음을 표기한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시기에, 동일한 형태소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상이한 발음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음소의 변동을 일으킨 음운 현상, 특히 경

음화와 ‘ㅅ’탈락 현상이 관여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3

ㄱ)과 (4ㄱ)은 경음화를 겪은 ‘ㅅ$ㄲ’에 대한 음소 표기이며 (3ㄴ)과 (4ㄴ)은 

경음화 이후 ‘ㅅ’탈락을 겪은 ‘∅$ㄲ’에 대한 음소 표기인데 ‘ㅅ’ 뒤의 경음화

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흔하여 ‘ㅅ$평음’ 표기와 ‘∅$경음’ 표기의 출

현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음화에 관한 한, 15세기 국어는 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표기상으로 전혀 

드러내주지 않는다(宋喆儀 1987:352). 그렇지만 폐쇄음이 아닌 마찰음 ‘ㅅ’ 뒤

7) 李基文(1972/1977:51)에서는 훈민정음의 모든 문자가 그 본래의 음가대로 사용되

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이시옷”으로 사용된 ‘ㅅ’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이시옷”의 경우에도 종성에서 제 음가

대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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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음화 표기는 이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간혹 발견된다.

(5)ㄱ. 앗기-(앗기놋다; 석보 6:26, 惜) 봇가(능엄 2:126, 炒)

   ㄴ. 앗-(앗노라; 두해-초 23:32, 惜) 봇(구방 상:74, 炒)

   ㄷ. 아-(아; 법화 4:153, 惜) 보(구방 하:28, 炒)

(5ㄱ)의 ‘앗기-(惜), 봇가(炒)’와 비교해 볼 때 (5ㄴ)의 ‘앗-, 봇’는 ‘ㅅ’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이진호

(1997:110-112)에서는 종성 ‘ㅅ, ㄷ’의 중화 이후에 일어난, ‘ㄷ’에 의한 경음화

로 보았다. 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 종성의 ‘ㅅ’과 ‘ㄷ’은 ‘젓오며(능엄 

7:28), 젇다(남명 상:54, 恐)’ 등과 같은 ‘ㅎ’말음 용언어간의 경우, ‘좃

(월석 2:18), 졷(월석 7:8, 隨)’ 등과 같은 ‘--’에 통합되는 ‘ㅈ, ㅊ’말음 

용언어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8)
8)엄격하게 구별되었다(金周弼 1988:215, 安秉禧 

2003:6-12)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앗-, 봇’는 마찰음 ‘ㅅ’ 뒤에서 경

음화를 직접 겪은 예라고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 (5)는 15세기 국

어에, 마찰음 ‘ㅅ’ 뒤에서의 경음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鄭承

喆 1997:437-438).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적은 이

유가 이해될 수 있다. ‘ㅅ’이 경음화의 動因이 되기 때문이다.9)9)

이러한 경음화는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이 관

여한 데에 기인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앗기-, 봇가’와 ‘앗

-, 봇’는 경음화와 관련하여 동일한 발음에 대한 異表記이지만 전자보다

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이 반영된 후자를 언어 현실에 더 철저한 표기로 인

정하는 셈이다. 한편 (5ㄷ)의 ‘아-, 보’는 경음 앞에서 ‘ㅅ’이 탈락하였음을 

나타내준 표기로 이해된다.10)10)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으로 한정하기는 하

 8) ‘(월석 21:54)’과 ‘(석보 11:21, 恣)’은 종성 ‘ㅅ’과 ‘ㄷ’의 중화를 보여주

는 15세기의 예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安秉禧(2003:12)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젼(專)+긋(强)’과 ‘젼(專)+(如)’으로, 어휘적 구성이 다른 것이었다.

 9) 물론 이러한 추정에는 15세기에 경음을 두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점(鄭

承喆 1997:438)이 전제된다. 한편 ‘ㅅ’이 경음화의 動因이 될 수 있음은 영어에서 

‘s’ 뒤의 파열음이 기식을 상실하여 마치 국어의 경음처럼 발음된다는 점이 참조

된다.

10) 이는 현대국어에서 ‘먹고→먹꼬’의 경음화 이후, 선행하는 어간의 말음 ‘ㄱ’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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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김현(1997:55-56)에서 경음 앞의 ‘ㅅ’탈락이 언급된 바 있다. ‘깃고→

기고(喜)’를 선행 ‘ㅅ’에 의한 후행 ‘ㅅ’의 경음화와 경음 앞에서 “음성적 효

과가 없는” ‘ㅅ’의 탈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6)ㄱ. 밧긔(월석 1:22)∼바(월석 1:23, 外) 읏듬(석보 9:18)∼으(법화 1:7, 

首) 어엿비(원각 서:41)∼어여(월석 2:52, 憫) 닶기-(월석 17:16)∼답

-(능엄 2:77, 悶)

   ㄴ. 가락(능엄 6:104)∼손락(월석 7:38, 指) 간(석보 13:53)∼잠(석

보 6:6, 暫間) 

   ㄷ. 좃뇨(월곡 28)/조와(능엄 1:52, 稽) 거늘(석보 6:21)∼안늘

(석보 24:44, 坐)

(6)은 형태소 내부의 ‘ㅅ’이든, “사이시옷”의 ‘ㅅ’이든, 또 음절말 중화를 겪

은 ‘ㅅ’이든 평음이 후행했을 경우에 이를 경음화하였음을 알려준다. 특히 (6

ㄷ)은 용언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ㅅ’이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체언어간이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ㅅ’에 의한 조

사 두음의 경음화가 이 당시의 표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 환경에

서의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11)11)말하자면 ‘ㅅ’ 뒤에서의 

경음화는 곡용이라는 형태론적 범주가 제약이 되는 형태음운 규칙이었던 셈

이다. 이는,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 또한 곡용에서

는 작용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12)
12)

한편 ‘맛(월석 1:13)∼마와(능엄 5:68, 迎), 좃(석보 13:59)∼조

(월석 9:35, 隨)’ 등은 ‘ㅅ’ 뒤에서 ‘ㅈ’도 경음화하였음을 알려준다.
13)13)그

락하여 ‘머꼬’로 발음되는 것과 평행하다.

11) ‘세(석보 19:13), 터럭(월곡 92)’과 비교해 볼 때 ‘것분(석보 13:39)’은 ‘것’

의 말음 ‘ㅅ’으로 인해 조사의 두음이 평음으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李

基文 1959/1978:64, 박창원 1996:186). 이를 고려하면 15세기에 체언어간의 말음 

‘ㅅ’에 의한 경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경음화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므로 일단, 체언어간의 말음 ‘ㅅ’

은 후행하는 조사 두음의 경음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둔다.

12) 19세기에 일어난 순음 뒤에서의 원순모음화(‘으>우’)도 이와 평행한 모습을 보인

다. 이 현상 또한 순음과 모음 ‘으’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되었

을 텐데 그것이 활용(‘깃붐-을→깃부물’)에서와는 달리 곡용에서는 실현되지 않

기 때문이다(李秉根 1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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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졷(월석 7:8, 隨)’와 ‘조(월석 9:35, 隨)’는 이 시기에 폐쇄음 

‘ㄷ’이 후행하는 ‘ㅈ’을 경음화한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하지만 이는 폐쇄음 

‘ㄷ’ 뒤에서 ‘ㅈ’이 경음화했음을 보여주는 표기가 아니라, 당시에 변이음적인 

성격을 지녔던 ‘ㅉ’의 재분석과 관련하여 ‘ㅉ’ 앞에서 ‘ㄷ’과 ‘ㅅ’이 혼기된 데에

서 비롯한 표기로 여겨진다. 즉 파찰음의 경음 ‘ㅉ’은, 경음을 두 소리로 인식

했을 당시에는14)14)폐쇄적 요소(‘ㄷ’)와 파찰음 ‘ㅈ’으로 재분석되기도 했던 것으

로 보이는바 ‘조(隨)’에 대하여 ‘졷(隨)’는 바로 그러한 재분석을 반영

한 표기였으리라는 것이다(鄭承喆 1997:438).15)15)宋喆儀(1987:346)에서 ‘ㄷ+ㅈ’

이 ‘ㅉ’이 되는 것을 “역으로 類推하여” ‘조-’에서 ‘졷-’를 이끌어 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한 진술이 참조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의 ‘ㅂ’계와 ‘’계 초

성 합용병서는 ‘ㅂ’계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어두자음군은 첫 

자음이 ‘ㅂ’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ㄲ, ㄷ, ㄸ, ㅌ, ㅅ, ㅈ’일 경우에 한하여 실

현되었다(李基文 1972/1977:56-63). 한편 ‘ㅅ’계 초성 합용병서는 경음을 표기

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는 마찰음 ‘ㅅ’ 뒤에서의 경음화 현상과 경음 앞에서

의 ‘ㅅ’탈락 현상으로 인하여 종성 ‘ㅅ’과 후행 평음의 연쇄가 ‘ㅅ’계 초성 합용

13) 이 경우에 경음화된 ‘ㅈ’이 각자병서로 표기된 것은 이 당시에 경음 ‘(ㅉ)’이 

독립된 음소로서 존재하지 않았기(李基文 1972/1977:52-53) 때문이다.

14) 훈민정음 에 합용병서의 음가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

에 이를 두 자음의 결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박창원 1996:159). 만일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 표기로 이해하는 처지에서 이러한 설명을 평행하게 받아들인다

면 15세기에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병서를 택한 것은 당시에 경음을 

두 자음의 결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표기의 영향을 무

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어 연구의 역사에서 경음을 단일 자음으로 인식하

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에 들어서서의 일이라는 점이 참조된다. 김두봉의 깁

더조선말본 (1922:49)에서 경음을 “한 소리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격

적인 단자음으로의 인식은 安自山의 修正 朝鮮文法 (1923:8-9)에서부터였던 듯

하다; ‘, , , ㅆ, ’ 五音은 ‘ㄱ, ㄷ, ㅂ, ㅅ, ㅈ’ 等의 類似音으로서 … 此 

激音을 同一한 兩音이 一時에 幷發하는 것 卽 重子音이라 하며 又 或은 本音이 

둘만콤 단단하게 發한다 하니 이는 다 發音의 生理作用을 誤認한 것이라[띄어쓰

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15) 한편 ‘받오며(법화 7:2, 奉)’와 ‘바와(능엄 2:40, 奉)’의 혼기는 ‘졷’와 ‘조

’의 혼기에 영향을 받은 표기로 여겨진다(李翊燮 19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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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표기에 드러나는 경음화는 ‘ㅅ’과 평

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관여한 데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3. 음소배열 제약과 어두자음군의 변화

국어에서 어두자음군은 어중 모음의 탈락으로 생성된 것인데 체계상으로 

매우 불안한 존재였다(李基文 1972/1978:132). 특히 그것은 음소배열 제약에 

매우 민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6)16)그런 까닭에 ‘ㅂ’계 어두자음군이, 이미 15

세기 중반에 여러 형태로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다음 

예는 박창원(1996:151-152, 268)에서 재인용하였다).17)
17)

(7) -(월석 17:16)>-(월석 19:20, 澁) -(월석 9:19)>-(두해-초 25:19, 

跳) -(두해-초 20:51)>-(월석 10:24, 摘) -(능엄 7:88)>-(능엄 

2:69, 拂)

(8) (훈민-원 해례:21)>(법화 2:15, 隙) 디-(능엄 2:95)>디-(석보 

19:7, 墮) (구방 하:32)>(월석 21:45, 鑿) (월석 1:42)>(훈몽-초 

중:11, 密)

(7)은 ‘ㅂ’계 어두자음군에서 ‘ㅂ’ 뒤의 평음이 격음으로 바뀐 예이다. 이들

은 어두 위치에서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인하여 

후행하는 평음이 격음화한 것으로 보인다.18)18)하지만 이러한 격음화는 어중에

16) ‘(두해-초 7:17)/뒤(훈민-원 해례:24, 茅), -(용가 8:45. 77)/스-(두해-초 

8:68, 用), -(월석 10:24)/좇-(용가 9:1. 78, 隨)’ 등에서처럼 비록 소수지만 15

세기에 이미,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ㅂ’이 탈락한 예가 출현한다(박창원 

1996:151). 이는 어두 위치에서 두 자음의 연속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어두

자음군의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어두자음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위

협하는 제약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국어에 어두자음군이 존재하는 한, 그 첫 

자음의 탈락 가능성은 이미 언어 내적으로 함축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17) 이 논문에서는 ‘-(초간본 두시언해, 1481년)>-(월인석보, 1459년), (구급방

언해, 1466년)>(월인석보, 1459년)’ 등에서 보듯이 출현 문헌 자료의 간행 시

기보다 음운 변화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18) 따라서 15세기의 어형 ‘’과의 관련 아래 ‘寶妲’로부터의 轉訛를 인정하여 이른 

시기의 ‘’어두자음군의 경음화 즉 ‘*>*>’의 변화를 겪은 예로서 언급되

어 온, 계림유사 (‘女兒曰寶姐’)의 ‘寶姐’에 대해서는 轉訛를 인정하지 않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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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바 이는, 적어도 15세기에는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ㅂ’

과 어중 종성의 ‘ㅂ’이 음성 실현상의 차이를 가졌음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한편 (8)은 ‘ㅂ’계 어두자음군에서 첫 자음 ‘ㅂ’이 탈락한 예이다.19)19)이러한 

‘ㅂ’의 탈락은 음소배열상의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두 위치의 초

성에 두 자음을 허용하는 경우, 후행하는 자음은 ‘ㄲ’을 제외할 때 모두 치음

과 치조음인바 이러한 음소배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ㄲ’ 앞에서 ‘ㅂ’

의 탈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리라는 것이다(박창원 1996:274-279). 김현

(1997:24)에서 ‘ᄣ’은 ‘’과 혼동을 보이지 않는데 “유독 ‘ᄢ’만이 혼란스러운 

것은 … 형태소 내부의 변자음-변자음 연쇄가 자연스럽지 못함”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한 진술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하면 (7)과 (8)은 ‘ㅂ’과 평폐쇄음, 또는 ‘ㅂ’과 연구개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생성되기 시작함으로써 격음화나 ‘ㅂ’탈락을 보이게 

된 예라는 것이다. 어두자음군의 변화를 조음방법이나 조음위치상의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을 지은 셈이다.

이처럼 ‘>ᄩ’이나 ‘ᄢ>’의 변화를 겪은 예들을 제외하면 문헌상에서는 

대체로, 15세기의 어두자음군이 17세기 전반까지는 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음으로 변화하였다(李基文 1972/1978:193). 하지

만 일부 방언은 이와, 사정을 약간 달리하기도 하였다.

(9) 터럽다(-; 석보 19:20, 떫다)
20)

20)털다(-; 능엄 2:69, 拂, 떨다)

(10)ㄱ. 테(; 금삼 2:38, 뗏목) 트다(-; 월곡 65, 開, 뜨다) 튀다(-; 능엄 

자’와 관련된 意味 未詳의 형태로 남겨 둔다(鄭承喆 1997:431). 이를 轉訛로 보

아온 것은 아마도 계림유사 의 ‘女兒曰寶姐’ 바로 위의 항목 ‘男兒曰了姐[아]’

에서 ‘姐→妲’의 轉訛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관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姜信沆(1980)에는 계림유사 의 이본으로 ‘順治板說郛本(1647), 明鈔本說郛

本(1927), 五朝小說大觀本(1926)’이 실려 있는데 어느 것에서도 ‘寶姐’가 ‘寶妲’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男兒曰了姐’에 한하여 ‘明鈔本說郛本’에 ‘男兒曰了妲’이 나타

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19) 李基文(1972/1978:132)에서는 ‘ᄢ’이 ‘’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만 하였다.

20) 제주 방언에는 ‘터럽다, 떠럽다’보다 ‘초랍다, 쪼랍다’가 계층적․지역적으로 더 

널리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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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뛰다)

    ㄴ. 반착(; 훈민-원 해례:21, 반쪽) 다(-; 능엄 9:53, 織, 짜다)

(11) 속(; 능엄 3:75, 艾, 쑥) 실게(게; 금삼 2:60, 쓸개)

(9)와 (10)은 제주 방언에서 15세기 국어의 ‘ㅂ’계 어두자음군이 격음으로, 

(11)은 평음으로 대응되는 예들이다(鄭承喆 1995:161-171).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 방언에 ‘ㅂ’계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어느 시기엔가 ‘ㅂ’ 뒤에

서 격음화를 겪어 현대 제주 방언에서 격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崔林植 1989:119).21)21)하지만 (11)의 ‘속, 실게’에서 보듯 어두자음군 ‘’의 경

우에는 ‘ㅅ’의 격음이 체계상의 공백을 이루었기에 이러한 격음화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鄭承喆 1995:166). (9)-(11)의 예가 모두, 제주 

방언에서 어두 ‘ㅂ’의 탈락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어두자음군의 격음화와 관련하여 (9)와 (10)의 예가 변화의 동시성

까지 함축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현대 방언에 나타나는 ‘ᄩ’어두자음군의 

방언 반사형과 ‘, ’어두자음군의 방언 반사형 사이에 분포상의 차이가 드

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ᄩ’어두자음군의 ‘다(떫다)’가 격음으로 반사된 방언

형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과 金泰均(1986)에 다음과 같이 보고

되어 있다.

(12)ㄱ. 턻다 : 경남(거창․창녕․의령․진양․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함북(길주․명천․경성․종성․회령)

    ㄴ. 틃다 : 경기(파주․고양․옹진), 강원(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

삼척), 충북(제원․단양), 충남(당진)

이로부터 ‘ᄩ’어두자음군의 격음 대응형은 서남 방언과 서북 방언을 제외하

고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2)22)하지만 ‘, ’어두자음군의 

21) 이를 ‘ㅂ’탈락 이후에 자생적인 어두 격음화를 겪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5세

기 국어의 ‘, ’어두자음군이 거의 예외 없이, 현대 제주 방언에 격음으로 대

응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2) 아마도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다(拂)’와 관련된 ‘재털이(재떨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집을 통해서는 이 방언형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없어 예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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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음 대응형은 제주 방언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3)23)이러한 사실은 (9)의 

예와 관련된 ‘>ᄩ’의 격음화와 (10)의 예와 관련된 ‘>ᄩ, >ᄨ’의 격음화

가 그 실현 시기를 달리하였음을 알려준다. 또 제주 방언에서 격음화의 動因

이 되는 음소배열 제약이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간 것임을 시사해주기도 한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

약으로 인해 ‘>ᄩ’의 격음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다’가 ‘다’로 변화하

였다(이때에 변한 ‘다’는 후에 어두 ‘ㅂ’탈락 등 일련의 변화를 겪어 현대 방

언에서 ‘터럽다, 턻다, 틃다’와 같은 격음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

한 격음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어떤 다른 강력한 변화가 새로이 출현하여 대

부분의 방언이 격음화의 적용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

었다. 그리하여 이들 방언에서는, 격음화가 일어난 형태와 일어나지 않은 형태

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두자음군이 새로운 형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

하여 ‘다’는 ‘다’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

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 미치지 않은 제주 방언에서는 음소배열 제약이 ‘ㅂ’과 

평음의 연결을 제한하는 데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격음화의 환경을 갖

춘 모든 어두자음군이 격음화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다른 방언에서는 이와 

평행하게 음소배열 제약과 경음화의 적용 영역이 확대된다). 그런 까닭에 초

기의 ‘>ᄩ’변화를 겪은 ‘ᄩ’어두자음군은 오늘날에 와서 격음형이 거의 전국

적으로 출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변화를 겪지 않은 ‘, ’어두자음군은 

제주 방언에만 격음형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어느 시기엔가 어두 ‘ㅂ’이 

탈락하였음은 물론이다).
24)24)이처럼 격음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새로이 출현하

23) 격음 대응형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의 ‘오른착(경남 합천, 오른쪽)’

이나 ‘둘채아버지, 세채아버지’ 등의 ‘-채(강원 홍천, 전북 익산․완주․진안․무

주․임실․장수․정읍․고창, 전남 영광․순창․광양)’, 金履浹(1981)의 ‘-채(평

북, -째)’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어두자음군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더

라도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격음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24) 현대 제주 방언에는 ‘, ’어두자음군에 관한 한, 대체로 격음형과 경음형이 공

존한다. 따라서 경음화가 영향을 미쳤을 시기에 ‘>ᄩ, >ᄨ’의 변화를 입은 어

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이 공존하고 있었음이 전제된다. 한편 제주 방언에 경음

화의 전파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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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국 대부분의 방언에서 격음화를 저지한 변화는 바로 ‘경음화’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5)
25)

앞서 15세기 국어에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ㅅ’ 뒤에서 평음의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서 종성 위치의 ‘ㅅ’이 ‘ㄷ’으로 중화되는 변화(李基文 1972/1977:86)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음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전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폐쇄음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을 새로이 형성하게 된 것

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밧-(훈몽-초 상:18, 易), 맛(훈몽-초 하:13, 

任)’ 등은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인해 일어난 경음

화라는 것이다(이진호 1997:110-112, 鄭承喆 1997:438-439). 이러한 양상은 근

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

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국

어 시기 특히 19세기에는 국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치조음 ‘ㄷ’뿐 아니라 모든 

폐쇄음이,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진호 1997:113, 崔明

玉 1998:371-388).

이러한 음소배열 제약에 바탕한 경음화는 문헌상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이

전에 어두 위치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문헌에 어두

자음군의 경음 표기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할 뿐 아니라 ‘ᄢ, ᄣ’에 대한 ‘, 

’이 출현한다는 사실(李基文 1961:160-161, 田光鉉 1967/2003:59-63)이 이를 

알려준다. 특히 ‘ㅂ’ 뒤의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초성 합용병서 ‘, ’의 출

현은, 역으로 이 환경에서 일어난 경음화의 존재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경음화는,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과 더불어 

국어의 모든 방언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 방언도 예외는 아니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 방언에 비해 좀 늦추어져 있었던 

25) 李基文(1955:246)의 다음 진술이 주목된다; 陸地方言에 있어서도 한때 p系列의 

Aspirata에의 發達 傾向이 적지 않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 子音群이 

Aspirata로 發達할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傾向

은 필시 硬音에의 大勢에 휩쓸려 지금은 極少數의 흔적만이 남게 된 것이 아닌

가 한다. 이와는 反對로 Aspirata가 大勢를 리드한 濟州島 方言은 오히려 그쪽으

로 쏠리게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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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까닭에 새로이 발생한 경음화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

를 저지하였던 다른 방언과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던 ‘, ’어두자음군의 격음 대응형을 밀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음운 현상이 방언마다 그 생성 또는 전파 시기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태도를 따르는 셈이다.

한편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의 생성 과정에서 일부 

방언은, 특정한 환경에서 경음화가 아니라 격음화를 선택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3)ㄱ. 섴다(섞다), 뒤섴다(뒤섞다) : 전남(담양․여수)

    ㄴ. 깡크다(깎다) : 전남(해남․강진․완도․고흥)

    ㄷ. 껑크다(꺾다) : 전남(완도)

(13)은 이기갑 외(1998)에 나타나는 예이다.26)26)15세기 국어의 ‘-(월석 

2:49, 錯), -(월곡 120, 削), -(용가 5:38. 36, 折)’를 고려하면 이들은 어

간말의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에서 격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맛ㅌ

-(맛; 동신충 1:48, 任)’가 ‘-(용가 1:11. 6, 任)’로부터 격음화를 겪은 것

이라면 (13)은 이와 평행한 예가 된다.27)27)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의 ‘도키(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홍성․공주․보령․대덕, 전북 익산․

완주, 경남 의령․양산), 도쿠(전남 신안, 경남 남해)’를 ‘돗귀(월석 1:29, 도

끼)’와, 이기갑 외(1998)의 ‘어치(전남 여천․구례), 메퉁이(전남 신안)’를 ‘엇

디(두해-초 15:47, 어찌), 묏도기(훈몽-초 상:12, 메뚜기)’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어중의 동일한 환경에서도 격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의 

지리적 분포가 대체로 서남방언과 그 인근 지역 그리고 경남 해안 지역에 한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에는 ‘깽키다(깎이다)’가 전남(완도)에서, ‘껑

키다(꺾이다)’가 경남(하동․김해․양산․사천․통영․거제)에서 사용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이때의 ‘깡크다, 껑크다, 깽키다, 껑키다’는 연구개음 앞에서의 

‘ㅇ’첨가를 겪은 것이다.

27) 鄭承喆(1995:195-196)에서는 제주 방언의 ‘부뜨다(붙다)’를 통해 ‘’말음 용언어

간인 ‘*븟ㄷ-’의 존재를 재구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문헌어에는 

15세기 이전에, 이 환경에서의 격음화가 존재한 것이 된다. 그것이 15세기에 ‘븥

-(세훈민 12, 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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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두자음군의 변화는 음소배열 

제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

약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음화는 곧 대부분

의 방언에서, 새로이 출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다른 음운 

변화에 의해 저지되었다.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제약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된 음소배열 제약과 더불어 새로운 음운 현상 즉 경음화가 격음

화를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주 방언은 이러한 새 음운 변화의 주

류에서 한동안 벗어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경험한 어

형이 오늘날에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한 언어 안에서의 음운 변화는 규칙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유추나 차

용이 관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음운 변화의 적용 환경이나 전파 속도를 

달리하였다든지, 또는 다른 음운 변화의 간섭이 이루어졌다든지 하여 예외들

을 함께 보여주기 마련이다(金完鎭 1974). 하나의 음운 변화에, 규칙성과 예외

성이 동시에 내포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어두자

음군의 변화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격음화와 경음화가 

적용 환경이나 전파 속도를 달리하는 가운데 서로를 간섭하여 어두자음군의 

상이한 방언적 투영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음운 변화

를 관찰함에 있어, 예외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외들로 가려진 음운 변화의 규칙성을 부각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의 ‘ㅂ’계와 ‘’계 초

성 합용병서는 ‘ㅂ’계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어두자음군은 첫 

자음이 ‘ㅂ’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ㄲ, ㄷ, ㄸ, ㅌ, ㅅ, ㅈ’일 경우에 한하여 실

현되었다(李基文 1972/1977:56-63). 이러한 어두자음군은 음소배열 제약과의 

밀접한 관련 아래 변화를 경험하였다.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어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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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

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제주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이러한 격음화

는 곧, 새로이 출현한 경음화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것은 경음화의 動因이 된,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제약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초래된 결과였다. 하지만 제주 방언

은 이처럼 새로이 출현한 경음화의 물결 속에서 한동안 벗어나 있었다. 그리

하여 다른 방언에서와는 달리 제주 방언에서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어두자

음군의 소멸 이전 어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李

基文 1955).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ㅂ’이 전면적으로 탈락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그것은 어두 위치에서 두 자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필자: 인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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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Phonological Change of th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s in Korean

Jung, Seung-chul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Korean 

consonantal clusters, especially in word-initial. In order to achieve the aim, 

we examine th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s and their phonotactic 

constraints in Middle Korean, and then investigate their equivalent forms in 

Contemporary Korean dialects. Finally, we identify their diachrony through 

comparing the Middle Korean forms with their contemporary dialectal forms.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re 

were the word-initial clusters ‘pk'(ᄢ), pt(), pt'(ᄣ), pth(ᄩ), ps(), pʧ

()’ in Middle Korean. Firstly, the aspiration of ‘t’ occurred in ‘pt’ cluster, 

which was due to the phonotactic constraint, exactly ‘lenis-lenis stop linking 

constraint’. Secondly, the aspiration was substituted by the fortition, and the 

phonotactic constraint was expanded into ‘lenis-lenis linking constraints’. But 

in Jeju dialect, these phonological changes were happened lately. As a 

result, the aspiration of ‘ʧ’ occurred in ‘pʧ’ cluster as well as ‘t’ in ‘pt’ 

cluster in Jeju dialect. Lastly, the initial consonant ‘p’ of every cluster was 

deleted in all dialects.

Key Words : phonological chang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 phonotactic 

constraint, aspiration, fo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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